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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한인회장대회 사상 첫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
- 고상구 운영위원장 당선, ‘재외동포 주도 체제’ 본격화

□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3월 9일(월) 2026년 제2차 세계한인회장대회 

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, 운영위원장 선거를 통해 첫 민간 운영위원장으로 

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선출 및 임명됐다고 전했다.

 ㅇ 이에 따라,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인 한인회의 리더들이 

참여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동포사회가 직접 이끄는 구조로 전환된다.

□ 이번 선거는 지난 2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가 재외동포청장이 

당연직으로 맡아오던 운영위원장직을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

「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규정」을 만장일치로 제정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.

 ㅇ 앞으로 세계한인회장대회는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따라 재외동포인 

민간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대 륙 별 ‧국 가 별 ‧지 역 별  한 인 회의 

대표 한인회장들이 이끄는 방식으로 운영된다.

 □ 신임 고상구 운영위원장은 “세계 각지의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

모으고, 그 힘이 모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크게 울려퍼질 수 있도록 

최선을 다하겠다.”고 포부를 밝혔다. 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“오늘 선거는 700만 재외동포 사회가 스스로 

세계한인회장대회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‘동포사회 주도 체제’의 시작을 

의미한다.”며, “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

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.”라고 전했다. 



□ 한편, 민간 주도로 치러지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오는 9월 말 인천 송도 

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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